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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천만시대,

펫코노미-펫푸드 육성하자

○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펫 푸드(Pet-Food) 산

업을 육성하자는 정책이 제안됐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최근 이슈브리핑(통권 198호) ‘반려동물 

천만시대, 펫코노미-펫푸드 육성하자’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기반이 

우수한 전북의 강점을 살려 반려동물 푸드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펫코노미(Petconomy)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

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최근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Economy) 등의 신조어

가 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사료시장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전용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투명

성, 기능성 등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도 ‘15년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6년 반려동물사업 육성을 발표한바 있다.

○ 이성재 연구위원은 전북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최적지



로 향후 펫 푸드 산업과 펫코노미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양호하

다는 주장이다.

○ 세계적인 펫 푸드 생산 기업(로얄 캐닌)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입지해 있으며, 대변은행, 발효미생물산업진흥

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지역 내 펫 푸드 관련 R&D 기관 인

프라가 집적되어 있어 있다.

○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농촌진흥청, 국립식량

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펫 

푸드와 연계한 R&D 기능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반려동물과 관련된 인프라 및 R&D 기관들을 연계해 우선 펫 푸드 

생산 가공 유통 R&D 거점을 육성한 후, 2단계로 펫코노미 기반 조

성을 제안하였다.

○ 펫 푸드 거점 육성을 위해 김제시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펫 푸드 생

산거점을 강화, 임실군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공

산업 육성 및 물류단지 조성, 순창군과 정읍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능성 평가 및 실증 산업화 지원, 나아가 혁신도시를 연계한 R&D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리고, 지역농가 및 공동체 조직을 활용하여 펫 비즈니스 영역 중 

펫 플레이, 펫 리빙 등과 관련된 펫코노미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

다고 덧붙였다.

○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은 관련 시장이 ‘18년 2조 6

천억 원’에서 ‘27년 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에 따라 관련 인프라 여건이 우수한 전북의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